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禪林僧寶傳 解題

원 철

1. 선림승보전 의 저술 동기와 그 과정

각범혜홍(覺範慧洪 : 1071∼1128) 스님이상서(湘西)의남대사(南臺寺)에서필생의사업으로 선림승

보전 (禪林僧寶傳) 30권을완성한것은선화(宣和) 4년(1121) 여름으로, 그의나이 52세였다. 남대사는

운문(雲門)의법을이은도준(道俊)이율사(律寺)로개창하였는데, 각범에의해다시선원(禪院)으로바

뀌었다.

각범은 선림승보전 저술에뜻을두고 30년동안자료를모았으나집필할시간이없어많은시간

이지난뒤인선화 4년에원고를완성하고는지인(知人)이나제자들에게정리를맡겼고, 또이들에게

제서(題序)했다. 모두가 선화원년 이래로 남대사에서 결제하면서각범을 모시고따르던 사람들이다.

불감(佛鑑), 의수(誼 ), 순(珣), 종(宗), 원(圓), 순(淳), 기(其), 범(範), 단(端), 융(隆), 휴(休), 영(英) 등, 그

들의글을읽어보면각범이책을쓴동기와완성할때까지의집념이어느정도였던가를알수있다.

불감에게는 6월 25일, 종상인(宗上人)에게는 4월 23일, 영상인에게는 11월, 휴상인에게는선화 5년

원일(元日)에서문을주었으며, 순(淳)상인에게는각범이대중을위해서설한 참동계 (參同契)를기록

하게했고, 기상인과단상인에게는 선림승보전 30권을모두베끼게하였다. 각범은순(珣)상인에게

준 글에서 선림승보전 의 저술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

내가 처음 오(吳)나라를 여행했을 때, 찬녕(贊寧)의 송고승전 (宋高僧傳)을 읽었으나 운문의 전기가

없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때마침 우연히 만난 한 노승으로부터 내가 옛날에 오나라에서 찬녕을 만났는

데, 찬녕은 스스로 운문은 강학(講學)에 관계가 없는지라 일부러 뺏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또 조산(曹山)

을 여행하면서 징원탑(澄源塔 :禾山無殷)을 예배할 때, 부서진 비석 속에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에 착안

하였다. 탐장본적(耽章本寂) 선사의 오장위도(五藏位圖)를 손에 넣고 동산(洞山)의 지결(旨訣)을 전부 가슴

속에 감추었다. 또 동산을 여행하고 징심당록 (澄心堂錄)이라는 책을 얻었는데, 거기에는 곡산행숭(谷山

行崇) 선사의 어록이 있었다. 전등록 (傳燈錄)과 비교해 보니 전등록 의 내용에서 모두 빠져 있는지라,

전등록 역시 사실성이 부족했던 것이다. 거기에서 찬녕은 운문의 전기조차 세워 놓지 않았고, 조산의

이름 역시 사실성을 잃어버렸다. 곡산행숭은 암두(巖頭)에게 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총림에 전혀 이름

이 알려지지 않았다. 하물며 그 이외의 사람들이야 말해서 무엇하랴!라고 탄식하였다. 그리하여 스스로

찬술을 결심하고는 각지를 돌아다니기를 30년, 100여 명의 전기를 모았으나 도중에는 뜻을 이룰 수가 없

었다. 만년에야 수서(水西)의 곡산(谷山)에 정착하여 간신히 뜻을 이룰 수 있었다.

선림승보전 은각범이발과귀로찾아낸 81명의조사탑(祖師塔)이다. 선택된사정은사람사람마다

다르나 송고승전 (宋高僧傳)이나 경덕전등록 (景德傳燈錄)에 대한 과잉 기대가 동기가 되었다. 조

산에서 화산(禾山)스님의부서진 비석을 주운 것과조산에서 징심당록 을발견한 것이저술의 발단

이 되었다. 그중에서도 징심당록 과의만남은 각범의취향에꼭맞는더할나위없는역사적사건

이었다.



2 역주 선림승보전 상

30년이상이나걸려서간신히 100여명의자료가모인것이다. 개개의승보(僧寶)를빼놓고는송대

(宋代)의 불교를 생각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선림승보전 은 개인의 전기인 동시에 송대 불교사인

셈이다.

2. 선림승보전 과 임제종 황룡파의 법맥

선림승보전 이조산(曹山)에서시작하여운문(雲門)·곡산(山谷)으로이어지는것은각범의의도를

엿보게 해준다. 각범은 운거(雲居)·구봉(九峰)·용아(龍牙) 등 동산 문하의 제자들에게 각별한 애정

을 가졌다. 거슬러올라가서 석상경저(石霜慶諸 : 807∼888)와 그 주변의 용호보문(龍湖普聞)·구봉도

건(九峰道虔 : ?∼921)·화산무은(禾山無殷 : 884∼960) 등에게도 뜨거운 시선을 보였다. 말하자면, 강

서(江西)의 선맥(禪脈)이다.

각범은강서균주(筠州) 신창(新昌) 사람으로동산에서진정극문(眞淨克文 : 1025∼1102)에게참학했

으며, 경저스님이 활약한 석상산(石霜山)은 비록 호남 땅에 속하나 자명초원(慈明楚圓 : 986∼1040)이

강서로부터 옮겨 와 임제(臨濟)의 법맥을 중흥시킨 곳이다. 그러한 지연(地緣)과 법연(法緣)이 사람들

에게각별한집착을갖게했던것이다. 어느곳을가더라도조탑(祖塔)을참례(參禮)하였고, 노고(老古)

의이야기에귀기울여 30년이상이나마음속에고이간직해두고점차생각을짜맞추어갔던것이다.

또한 선림승보전 의법맥을보면, 자기의법원(法源)인황룡(黃龍) 문하의사람들에게중점을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석상 문하에서 나온 또 하나의 법맥인 양기파(楊岐派)는 양기와 백운(白雲)

두사람에그쳤으나, 황룡파의제자는진정극문·회당조심(晦堂祖心)·앙산행위(仰山行偉)·조각상총

(照覺常總) 등 모두 11명의 전기가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회당의 법을 이은 영원유청(靈源惟淸)은

각범이외경해마지않는동시대의승보였다. 영원유청에게는주세영(朱世英)이나진형중(陳瑩中) 그리

고이책성립에관계하는증효서(曾孝序) 등의귀의자가있었다. 자기보다먼저열반한유청을위해

소묵선사제문 (昭默禪師祭文)을 지었으며, 또한 소묵선사서 (昭默禪師序)를 썼고, 제진귀고명 (題

眞歸誥銘)의 문장을 비롯하여 그 외 그가 남겨 놓은 많은글에다 여러 편의 제목을 붙인 글을 썼다.

선림승보전 30권은 각범 자신의 법원(法源)인 황룡문하의 승보와 동시대의 선각(先覺)에게 바쳐

졌다. 승보라는말은법보에배대(配對)하는말로서불·법·승이삼보라는이름에근거한다. 종래의

선종사서가 전등(傳燈)의 발상으로부터 교외별전(敎外別傳)·정법안장(正法眼藏)이라고 불리는 법보

의전수(傳受)를축으로하였는데, 굳이승보를말하는것에서각범의새로운의식을짐작할수있다.

승려 개개인의 말과 행동을 제외하고는 정법안장이란 있을 수 없다. 따지고 보면 결국 사람이 도를

넓혀 가기 때문이다.

3. 혜홍의 서문들과 기타 논소

선림승보전 을 탈고한 이듬해, 각범은 적음자서 (寂音自序)라는 한 편의 자기사(自己史)를 남겼

다. 선림승보전 의 일이 끝나자 각범은 자기 이야기를 글로 써서 증효서에게 헌정했다. 또 12인의

지인(知人)에게 제서(題書)하여 선림승보전 을베껴쓰게 하고 있다. 적음자서 는 여기에 계속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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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이다. 그리고선화 4년여름부터이듬해 3월 5일까지각범은어떤논소를정리했다. 내용은불명

(不明)이나꽤나큰 작업이었던모양이다. 각범은 석문문자선 (石門文字禪) 권25에수록되어있는

제화엄십명론 (題華嚴十明論)이라는 글에서 그것이 주세영의 유촉(遺囑)이었다고 하고는, 세영이

죽은후 1년 뒤에 해외로부터 돌아와서 균주 석문사(石門寺)에 거처를정하고는 그 해여름에 이논

(論)을 풀이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능엄경합론 (楞嚴經合論) 발문에도 정화(政和) 원년(1111)에 해

남에숨어경산(瓊山) 개원사(開元寺)에서이일을착수하였고, 허락을받고북으로돌아온후고산(故

山)의 정사(精舍)에서 2년을 숨어 기다려 내가 이 논을 풀이할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선림승보전 에 이어 계속된 선화 4년의 여름 일도 아마 경론의 주(注)를 쓰는 일이었을 것이다.

현존하는 법화합론 (法華合論)과 능엄경합론 등 2권을 2년 동안 필생의 작업으로 완성하면서 다

난(多難)했던 생애를 뒤돌아보며 적음자서 를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때 각범의 나이는 53세였

다.

적음(寂音)이란각범의새로운자기이름이다. 이때처음으로그이름을사용했다. 적음자서 는최

초의 자기사의 출현이다. 적음자서 에 이어 대혜종고(大慧宗 : 1089∼1163)의 대혜연보 (大慧年

譜)가 출현한다. 이는대혜의 제자가편집한것처럼보이지만, 그내용으로미루어보건대대혜자신

의구술혹은집필일것이다. 자기의생애를역사적·사회적측면에서객관화시켜기록을시도한것

은 본래유가(儒家)의일이다. 선불교가중국민족의종교로서두사람의자기사작가를 동시에배출

한 것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각범은 북송 말, 대혜는 남송 초기의 사람이다.

4. 선림승보전 과 승보정속전 의 관계

각범혜홍의 완전한 전기는 석실조수(石室祖琇)가 편집한 승보정속전 (僧寶正續傳) 권3에 있는데,

적음자서 를근거로하여만년과입적전후그리고저작목록을보충해서논찬(論贊)을첨가하고있

다. 조수는이미각범과 선림승보전 을재평가하고또새로운의미를부여했는데, 정속 (正續)은바

로그것을함축하고있다. 승보정속전 은조수의구상체제와함께각범을이어 선림승보전 을보

속(補續)하려고 하였으나, 각범의 주변 사람들에게 맞추어 양기계(楊岐系)의 동시대를 계승하고자 한

것이 애당초의 집필 동기였다. 현재 선림승보전 말미에는 주봉암(舟峰庵) 경로(慶老)스님이 보속한

오조법연(五祖法演)·운암신(雲巖新)·남악석두지암주(南嶽石頭志庵主)라고 하는 3명의 열전(列傳)이

있다. 선림승보전 에들어가야 하지만 누락된 사람을 보충한 것이다. 주봉경노는 천주(泉州) 사람으

로서대혜종고의법을이었으나이름이별로알려지지않은 제자이다. 이렇게해서 선림승보전 은

앞의 3명을 더해서 모두 84명의 열전이 되었다.

조수의 선림정속전 은그 자세를 보강하는것으로, 나한계남(羅漢系南) 이하 황룡진(黃龍震) 선사

까지각범혜홍을포함한 28명의열전이다. 원래정속이란제명은영원유청이오조법연을위해서지은

정속비(正續碑)라는글에의한것으로, 임제의도를장래에정속하는것은오조법연이라는기대를포

함하고있다. 각범은황룡을주(主)로하고양기를종(從)으로하였는데, 조수는각범이외경한영원유

청의 말로써 이를 다시 되갚고 있다.

시대는이미양기법손의 시대가 되어 7종(宗)이라는 의식이확인되었다. 선림승보전 과 승보정

속전 에 의해서 7종의 총괄이 정착하는것은 이미 5가(家)의 해체를 의미한다. 승보정속전 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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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미 상투적 표현이된 덕산(德山)의 방(棒), 임제의할(喝)이라는 당대(唐代) 선불교의총괄과 5가

의발생그자체에대한비난이며, 후반은운문을이은고탑주(古塔主 :薦福承古)의말을빌려서송대

선불교의 재고찰을 재촉하는 일종의 사자상승론(師資相承論)이며 법계론(法系論)이다.

조수는융흥부(隆興府) 사람으로, 스스로융흥석실사문(隆興石室沙門)이라고하였다. 융흥부는남창

(南昌)의 송나라 때 이름으로 융흥 3년(1165)에 이름이 바뀌었으며, 석실은 석문(石門)이라는 뜻이다.

스스로 각범의 후신(後身)으로 이름한 것이다. 오조법연–불안청원(佛眼淸遠)–진목현(眞牧賢)–석실

조수라는법계이외에는그의전기를알수가없다. 그러나특별히 융흥불교편년통론 (隆興佛敎編年

通論) 28권의 저작이 남아 있어서 남송 초기에 살았던 사론(史論)의 통달자임을 알 수 있다.

융흥불교편년통론 은융흥 2년(1164)에완성되었으므로스스로융흥이라는연호를제목으로붙였

을 것이다. 사마광(司馬光)의 통감 (通鑑)에 의거하여 시대별로 논찬을 덧붙이고 있다. 불교의 전래

부터 북송 초기에 이르는 중국불교통사이나 3조(朝)의 어제서(御製序)를 수록하고 있으며, 당말 5대

부분은 각범의 선림승보전 에 의거한 곳이 대부분이다. 융흥불교편년통론 은 원(元) 염상(念常)의

불조통재 (佛祖通載)에 전문이 들어가 있으며, 지반(志盤)의 불조통기 (佛祖統紀)에도 영향을 주었

다. 이로써 각범의 선림승보전 은 조수를 매개로 하여 중국불교통사에 추가되는 것이다.

5. 각범혜홍의 전기 및 저서

각범혜홍의전기는 적음자서 와조수의 승보정속전 외에 가태보등록 (嘉泰普燈錄) 권7, 불조

통재 권19, 불조통기 권46 등에 실려 있다.

적음자서 에의하면각범은강서균주사람이며, 신창유씨(喩氏) 집안의자손이다. 조수 역시이

설을따르고있지만 가태보등록 에서는성을팽씨(彭氏)라고하고있는데, 이는유씨를잘못기록한

것으로보인다. 가태보등록 은조수가잘못알았다고공격하려고하였으나그근거를말하지않았기

때문에 적음자서 의내용을바꿀수가없는것이다. 생애가불우했던각범이짧은자서속에서조차

스스로의 성을 유(喩)라고 한 것은 이미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가태보등록 의 편자는 운문의 9세 법손인 뇌암정수(雷庵正受 : 1146∼1208)이다. 정수는 각범의

수능엄합론 을보정해서가태(嘉泰) 3년(1203)에서문을붙여책으로완성했다. 그발문을쓰면서스

스로를 쌍계(雙溪)의 팽이명(彭以明)이라고하고는 나는 적음과동종(同宗 :한 집안)의형제이며 구

본(舊本)이와결(訛缺)되어 베껴 쓴다 라고 기록하고있다. 또 석문문자선 권4에수록된 차운팽자

장첨판이수 (次韻彭子長僉判二首)에서는 나는 궁핍해서 친구를 끊었는데 자네가 오는 것은 거의 하

늘이 보낸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다. 또한 초연(超然)이 천시자(泉侍者)를 거느리고 와서 건당(建康)

의옥(獄)에서나를위로한다에서보이는초연은각범의동생이며, 각범은남해도에유배되었을때도

특별히 이 동생에게는 서신을 보내고 있다. 일족 가운데 팽씨가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그렇지만 현

재로서는 각범이 스스로 유씨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신창(新昌)은지금의강서성의풍현(宜 縣)으로태평흥국(太平興國) 6년(981)에설치하여균주에귀

속시켰다고 한다( 讀史方與紀要 84). 균주는 지금의 고안현(高安縣)으로 당대에는 홍주(洪州), 남당

(南唐)의보대(保大) 10년에는균주라하고( 馬氏南唐書 2), 송의보경(寶慶)에는서주(瑞州)라고했다.

각범은균주라는이름을특히좋아해서즐겨사용한것같다. 석문문자선 권22 보경원기 (寶峰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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記)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나는 균계(筠谿)에 속한다. 계(谿)는 신오 거륜봉(新吳 車輪峰)의 양(陽)에서 나왔다. 그리고 음(陰)은 봉

황 막부(鳳皇 幕阜)의 제봉(諸峰)이 눈썹을 그리는 먹과 같이 가로놓여 있고 옥과 같이 서 있다. 수조(隋朝)

이래 득도한 사람이 임시로 머무는 곳이 되었다. 또 황룡(黃龍)·용안(龍安)·흥화(興化)·운암(雲巖)의 네

개의 큰 사찰의 남아 있는 터도 서로 백리에 이어져 있어 총림의 번창이 제방에 으뜸으로 비쳐졌다.

보봉원(寶峰院)은 마조의 탑묘가 있는 석문(石門)인데, 다른 이름으로는 늑담( 潭)이라고 부른다.

보봉이라는 이름은 배휴(裴休)의 상소에 의해 선종(宣宗)이 내린 것이다. 각범이 스스로 석문이라고

이름한 것은 확실히 마조의 묘탑에 인연하는 것이다.

각범은태어나면서부터선불교의역사가운데있었던것이다. 죽은해부터거꾸로계산해보면, 신

종(神宗) 희녕(熙寧) 4년(1071)에태어난 것이 된다. 원풍(元豊) 7년(1084) 각범은 14세나이로 부모를

잃고 삼봉(三峰)의 정( )선사에 의지해서 사미가 되었다. 삼봉은 신창현의 서오리(西五里)에 있으며

일찍이 운거도응(雲居道膺 : ?∼902)이 살았던 곳이다. 정선사는운암(雲庵)에게서 공부하였는데, 뒷날

각범은 운암화상제문 에서 나는 9세에스승이있는곳을알았다. 스승을신풍(新豊)에서알게되었

는데부모처럼자애스러웠다 라고쓰고있다. 19세때인천우(天祐) 4년(1089) 동경(東京)에서나와천

왕사(天王寺)에서 득도하여 혜홍(慧洪)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동경에 있던 4년 동안 각범은 선비대사

(宣 大師) 심공(深公)에게서 성유식론 (成唯識論)을배웠다. 마침그때는동경법운사(法雲寺)의유

백(惟白)이 건중정국속등록 (建中靖國續燈錄)의 편집을 시작하는 해이다. 원우(元祐) 6년(1091)에는

오나라의 여사태(徐思泰)도 그 곳에서 종경록 (宗鏡錄)을 읽고 이것을 보유해서 100권으로 만들고

있었다.

적음자서 에의하면, 각범은원우 8년(1093) 23세에강남으로돌아와여산(廬山) 귀종사(歸宗寺)에

서운암진정(雲庵眞淨)을참례한다. 각범은 29세에스승곁을떠나동오(東吳)로가서형악(衡嶽)에오

른다. 하루는분양(汾陽)의어록을읽고서 가슴속이씻은듯이시원하며말에걸림이없는경지[胸次

洗然 辨博無碍] 를얻었다. 숭녕(崇寧) 원년(1102) 운암이늑담에서입적하자각범은탑을지키고자하

였으나 현모각(顯謨閣) 시제(待制) 주세영이 억지로 임천(臨川)의 북선(北禪)에 머물게 하여 2년을 살

게 된다. 금릉에서 나와 오변정(吳幷正)의 귀의로 청량사(淸凉寺)에서 머물게 된다.

숭녕 4년(1105) 35세 때는 법화(法和)라는 승려의 무고를 받아서 도첩을 빼앗기고 유배를 당한다.

동경에서의유배는장상영(張商英)과곽천신(郭天信)의상소에의해도첩을회복하게된다. 대관(大觀)

원년(1107)에는 임천으로 돌아와 명백암(明白庵)에서 임간록 (林間錄) 두 권을 편집하게 되는데, 이

것이훗날 선림승보전 의소재가된다. 29세때동오에유학해서찬녕의 송고승전 을읽은이래로

개인적발원과함께스스로기록한 명백암명 (明白庵銘)에는진형중과나눈창화(唱和)가있으며임

제종지(臨濟宗旨)의 구상도 이 시기에 시작되었다고 쓰고 있다.

개인적으로사람사귀기를너무좋아하고말을너무많이하는지라장상영과곽천신의정치활동에

연루되어 41세인정화(政和) 원년(1111) 10월 26일에는광동성해남도주애(朱崖)로 추방되어개원사

(開元寺 :일명 崇寧寺)로 유배된다. 능엄경합론 발문에서 당시의 사정을 설명하고 있다.

절은 사람이 도망가 버린 민가같이 텅 비었고, 무너진 탑 안에 이 경본(經本)이 있을 뿐이다. 나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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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이 나에게 이 경을 석(釋)하라는 뜻을 보인 것이다라고 생각했다.

그리고여기에서뒷날 선림승보전 을편집할때 12명의제자중한사람인혜영(惠英)을만나게된

다. 3년후인 정화 3년(1113) 5월 25일에사면을받아 11월 17일에강서를향해서 출발하게된다.

적음자서 에의하면, 정화 4년(1114) 4월균주로돌아와하당사(荷塘寺)에서휴식하나, 5월에다시황

룡남(黃龍南)의법을이어받은남강(南康) 청은사(淸隱寺)의잠암청량(潛庵淸凉)과의연루설로또옥에

갇힌다. 10월 16일에 석방되어 이듬해 정월 신창으로 돌아오게 된다.

파란만장한 6년이지나가고드디어평안한날이왔다. 정화 5년(1115) 2월 19일 화엄동연서 (華嚴

同緣序)가 쓰여졌으며, 오종강요지결서 (五宗綱要旨訣序)도 대략 이때쯤에 쓰여진다. 6월 16일에는

제화엄십명론 (題華嚴十明論), 10월에는 제육조금강경석 (題六朝金剛經釋), 10월 7일에는 준선사

어록서 (準禪師語錄序)가 쓰여졌다. 그리고 제수증사 (題修僧史)라는글을통하여삼대고승전에 대

한불만을서술하고새로운승사(僧史)의편집이필요함을역설하였다. 정화 6년(1116) 정월에는남주

도인(南州道人) 본충(本忠)을위해서 타재게서 (墮齋偈序)를쓰고, 정월 10일에는 추화백도유일수급

서 (追和帛道猷一首及書), 정화 8년(1118) 5월에는 능엄경합론 의 발(拔)을, 6월에는 제초도인지연

경 (題超道人之蓮經)을 썼다.

당시에각범은감로멸(甘露滅)이라이름했다. 정화 4년봄, 남해로부터형산으로돌아와방광(方廣)

의예선사(譽禪師)를배알하고영원각(靈源閣) 아래에서휴식을하고는그곳에서 감로멸이라는이름

을 지은 데서 시작된다. 이는 삼조승찬(三祖僧璨)과 노안(老安)이 함께 심산(深山)으로 도망가서 감로

를먹고적멸의법을얻은것에연유한다. 승찬도노안도함께시대의권력에의해도첩을빼앗긴사

람이다. 각범이 감로멸이라고 이름하고 감로멸재명 (甘露滅齋銘)을 쓴 것은 도인 법태(法太)의 청

에 의한 것으로, 법태는 명극 (明極)이라는 집에서 사는 은자(隱者)였다. 각범은 특별히 법태를 위해

서 명극당명병서 (明極堂銘幷序)를 지었다. 모두 이 시기의 심정을 엿보게 하며, 뒷날 적음(寂音)이

라고 이름하게 되는 복선(伏線)이 되었다.

선화(宣和) 원년(1119) 각범은 법권(法眷)과 함께구봉(九峰)을떠나서안(西安)에서상(湘)으로옮긴

다. 여기서 늙을 각오로 정월 오종어요 (五宗語要)를 모았고, 상서의 곡산에서 여름 결제를 하였으

며, 잠시운암(雲巖)에서머문다. 운암은동산의스승담성(曇晟)이머물던곳으로동산불법의근원이

다. 보경삼매 (寶鏡三昧)는운암의소전(所傳)이다. 당시황룡의제자몇사람이운암에게있었던것

같다. 그런데각범은다시 무고를당하여 8월 6일남창(南昌)에서옥살이를하다가 12월에석방된다.

어쨌든, 반평생이나 계속되던 각범의 관재(官災)는 여기서 끝나게 된다.

선화 원년 10월 길일(吉日) 제수산전법게 (題首山傳法偈)와 제분주어 (題汾州語)를 썼으며, 선

림승보전 30권이 이어서 시작되고 있다. 선화 5년(1124)에 적음자서 가 쓰여지는데, 각범의 나이

53세 되던 해이다. 또 역계진자서 (易季眞字序)가 있는데, 23세의 각자(覺慈 :字는 敬修)라고 하는

제자에게계진(季眞)이라는자호(子號)를주고있다. 각자계진은후에 석문문자선 30권을엮는수신

(隨身)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 선화 6년(1126) 3월 장사(長沙)의 후연경(侯延慶)이 선림승보전 에

서(序)를 붙인다. 이 서문에 젊은 각범이 분양의 어록을 읽고 탈연(脫然)해졌으며 운암진정에게 인가

를 받았다는 내용이 최초로 들어 있다. 승보정속전 도 이 서문에 의거하고 있다.

정강(靖康) 원년(1126)에각범은스스로동경으로올라가명예회복을구했으나북송은멸망하고남

송의세상이된다. 건담(建炎) 원년(1127) 각범은여산에서조용히지냈으며, 이듬해에향리동안원(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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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院)에서 입적하였다.

현존하는 그의 저서로는 선림승보전 30권(卍續藏經 137), 적음존자지증전 (寂音尊者智證傳) 10

권(만속장경 112), 임간록 2권(만속장경 148), 석문문자선 30권, 능엄경합론 10권(만속장경 18),

법화경합론 7권(만속장경 47), 냉재야화 (冷齋夜話) 10권, 석문홍각범천주금련 (石門洪覺範天廚禁

) 2권 등이 있다.

6. 선림승보전 의 판본과 간기

선림승보전 30권이 완성되자 드디어 주봉암 경로(慶老)의 보전(補傳)이 있어 여러 가지의 서(序)

와 발(拔)이 더해진다. 각범 생전의 유일한 것이다. 원래는 보전을 포함하지 않았다. 그런데 입적 후

100년이 지난 보경(寶鏡) 3년(1227)에 임천의 장굉경(張宏敬)이 서를 쓸 때까지는 이 책의 유래가 확

실하지않다. 베끼는 것을허락받았던 12제자들은 어디로 갔을까? 다른제자의소식도볼 만한것이

없다. 장굉경의서는현재모든정본의권두에있으며, 실질적으로는최초의개판(開版)이된다. 이것

에의하면 선림승보전 의고본(稿本)은각범이죽은후여산에감추어지면서없어지게된다. 판본이

있었는지의여부는이서문으로는알수가없다. 전당(錢塘) 풍황산(風篁山)의광우(廣遇)가구본에의

거하여 교수(校 )하여 처음으로 판에 새겼으며, 위정 조원조(魏亭 趙元藻)가 광우의 뜻을 받아 장굉

경에게 서를 구했던 것 같다. 그러나 세 사람 모두 전기가 분명하지 않다.

그 외에 영인(永仁) 을미년(1295)에 의심(義心)이 복각한 판에는 영은(靈隱)의 언계광문(偃溪廣聞 :

1189∼1263)과허당지우(虛堂智愚 : 1185∼1269)의발문이붙어있으며, 경당각원(鏡堂覺圓)이후어(後

語)를 첨가하게 된다. 그리하여 선림승보전 은 언계와 허당에 의해서 새로운 평가를 받게 된다. 언

계광문의 발문은보우(寶祐) 3년(1255) 12월의날짜로되어있다. 임희일(林希逸)이찬한언계의탑명

에 의하면, 이 사람은갑인년(1254)에 영은에 들어가 병진년(1256)에경산(徑山)으로 옮겨 머물렀다

고 한다. 발문은정확하게 영은에있을때의것이다. 언계에 의하면, 우시보(遇時甫 :廣遇)는 선림승

보전 을판행(板行)해서북산영은사에기진(寄進)하나얼마되지않아판본이다른사람의손에넘어

가고우시보도죽었다. 거기서제자수정(守淨)이판본을찾아내고 선사의의지를온전하게한다는

것으로보아수정은언계의제자이기도한것같다. 언계의제자중에원오(圓悟)가있어 고애만록

(枯崖漫錄) 두권을엮었다. 당대총림의일화를모은일종의인물달력이다. 임희일이이것을평가하

여다른날에 승보전 에함께넣으라고한것은언계가 선림승보전 의발문을써서각범을재평가

한 것을 포함한 것이다.

허당지우의발문도언계를앞세워서그취지를나타낸다. 보경(寶慶) 3년(1227) 허당은 71세로영은

에있는동곡묘광(東谷妙光)을위해서입승(立僧)인보설(普說)의청에응하고있다. 이때보설의기록

은 허당록 (虛堂錄) 권4에있으며, 특히 쌍림하전고향보설 (雙林夏前告香普說)이라고하는것이있

어서 함께 각범의 일을 들추고 있다. 쌍림보설 은 허당이 쌍림에 머물 때의 것으로 순우(淳祐) 8년

(1248) 이후의 것이다. 당시 허당은 각범의 선림승보전 에 집착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허당 역시

각범을 비판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결과적으로는 대혜종고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허당당시각범과 선림승보전 은이미광범하게알려져있었다. 일부의비난은어쩌면당연한것

이다. 하지만 문자선(文字禪)의 평가는 종문에서는정착하기 어렵다. 그리고보통권말에 임제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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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臨濟宗旨)가 붙는 것이 통례이나 석문문자선 에는 임제종지 를 수록하지 않고 있다. 임제종지

는당초부터 선림승보전 의일부였다. 오조법연(五祖法演) 이하세사람의보전을쓴경노는대혜종

고의제자중 한 사람으로, 소흥(紹興) 계해년(1143)에 열반했을때 이참정한로(李參政 漢老)가 제문

을 썼다. 그 문자선을 평가해서 금각범고혜휴 (今覺範古惠休)라고 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각범이 동안에서 입적하고 20년이 지날 무렵, 북송에서 남송으로 옮겨지는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

여선불교의주류는대혜파(大慧派)에있었다. 조수의 승보정속전 도또한각범을계승하는것이목

적인데, 이는 경노의 보전을 포함하고있기 때문이다. 조수는경노를 잇는 것으로 보정(補正)은 시대

의요구였다. 모든총론으로서 임제종지 를더할필요가있었다. 적어도전당의광우가판을만들었

을 때 경노의 보전과 임제종지 를 포함한 현재의 형태가 이미 정본으로 되어 있었다.

7. 명백암의 당호 문제

현재의 선림승보전 은 제1·제11·제21의 3권에 명백암거사문혜홍찬 (明白庵居沙門惠洪撰)이라

는작자자신의찬호(撰號)가있다. 임제종지 와꼭같은찬호이다. 아마개판에즈음해서 10권씩 3

질로하는편리함으로인하여 3질을각각같은형식으로나열한것이거나혜홍의초고(草稿) 어디엔

가 이미 찬호가 있었던 것 같다. 명백암이라고 하는 것은 대관(大觀) 원년 (1107)에 임천의 북종선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 최초로 이때 기록한 것이 명백암명병서 이다.

선림승보전 30권은 상서의 남대사에서 탈고된다. 각범은 다시 한번 명백암거사문이라고 이름

하고있다. 승보정속전 의편자는각범이남해로부터돌아와상서의남대에명백암을지었다고하나

거기에서인용하는자료는모두대관때의저술이다. 오히려 승보정속전 이쓰여졌을때, 선림승보

전 의정본에이미 현재의것과같은찬호가있었다. 상서남대사의명백암은실제로존재하고있었

는지조차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다.

그렇다면 각범스스로 찬호를 붙인 것은 임제종지 뿐이었을까? 임제종지 의 한편은임천의명

백암에서 쓰여졌다. 선림승보전 의 초고에도 명백 (明白)이라는 찬호가 있었다. 혜홍 스스로도 임

제종지 를여기에부록으로첨부할것을당초부터생각하고있었던게틀림없다. 선림승보전 30권

은명백암시대의 임간록 과공통된부분이많다. 혜홍의입적후 승보정속전 성립이전에누군가

에 의해 찬호의 통일이 행해졌다. 적어도 혜홍의 찬술 의지에 반(反)하는 것은 아니었다.

또 다른 추론도 가능하다. 각범이 스스로 확실한 자부심을 갖고 사문이라 이름할 수 있었던 것도

임천에명백암을짓고 임간록 을편집해서 임제종지 를초할무렵에해당된다. 금릉에서청량사에

주거했을 때는 이미 도첩을 빼앗긴 상태여서 사문이라고 이름할 수가 없었다. 승보정속전 의 기재

(記載)에는 꽤 많은 전후 모순과 혼란이 있었던 것 같다. 명백암거사문의 이름은 상서 남대사에서

선림승보전 30권을 묶어 내고는 각범 스스로 서명한 것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오히려 선림

승보전 의편자로는그편이자연스러울것이다. 증효서에의접근도납득이된다. 석문문자선 권28

의 화공 3수 (化供三首)를 보면, 각범은 스스로 명백로(明白老)라고 이름짓고, 명백암(明白庵)이라고

도 하며, 적음(寂音)이라고도 하고, 감로멸(甘露滅)이라고도 이름하고 있다. 각범은 상서 남대사를 사

사로이 명백암이라고 불렀다. 명백이란 신심명 (信心銘)에서 말하는 다만 증애(憎愛)가 없이 통연

(洞然)해서명백한곳이다. 각범은다시한번 30년전옛날의 명백암거의자부심을필생역작의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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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통해 점차 회복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8. 혜홍각범과 대혜종고의 관계

각범과 선림승보전 에대해서는어느나라어느시대나새로운평가를되풀이하고있다. 자기종

파, 자기스승을떠나서끊임없이읽히고있는것이다. 즉, 선불교의틀을벗어난근세의과제를포함

한 것이다. 요컨대 선림승보전 은 선덕의 대도를 명확히 해서 거의 없어져 가는 성의(盛儀)를 빛나

게함으로써 전등 (傳燈)이나 광등 (廣燈), 속등 (續燈)의뒤를잇는것이목적이다. 그러나전기에

부과(浮誇)가 많고 논찬은 억설이 많다.

각범은 자기의 학문에 자신이 있었고 과장하여 뽐내는 기질이 있었다. 선림승보전 에 수록된 81

명은자기의기호에 맞는선언왕행(先言往行)이며 석문문자선 의일언일구에서도 자기의 희생을 각

오하면서 세상에 맞서려고 하는 기질이 다분히 엿보인다.

동시대의 후배에 해당되는 대혜종고는 각범을 철저히 비난한다( 大慧普說 4). 대혜보설 에서는

각범이진정에게참례해서어떤때는깨달은것같고어떤때는깨닫지못한것같다 고하여각범

에 대한개오(開悟)의평가를유보하고있다. 대혜는각범의 공안해석이한쪽으로치우친것을비난

했다. 선림승보전 의기술에도총체적으로편향이있다고하였으며, 스스로 정법안장 (正法眼藏)을

편집한 것은 정본으로서의 신뢰를 제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혜의 각범 비판이 공정한지

어떤지는 본래 문제될 것이 없지만 선림승보전 의 성립과 유행이 당시의 과제를 포함하고 있었던

것은사실이다. 이미 경덕전등록 이하 3서(三書)와같이 5가(五家)의총괄과그연장에의해서송대

의 선불교를생각할 수는없다. 3조의어제서(御製序)도이미과거의일이다. 각범의 선림승보전 으

로부터대혜의 정법안장 을거쳐황룡으로부터양기로의전개배후에는후자의공안선문제가잠재

되어 있다. 각범의 선림승보전 에는 이미 대혜의 간삭(刊削)이 포함되었다는 억설도 있다.

각범의 선림승보전 은 처음에 백선사전 (百禪師傳)이라고 일컬어졌다. 황벽의 지(知)화상에게 보

낸 편지에서 대혜는몰래나의책을읽고바로 19명을뽑아내어태워버렸다고말하고있다. 각범

은 얼마 동안 불복하였으나 결국 19명은 책 속에 넣지 않아서 여러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그러나이것은각범이모은사람이 100명이었을것이라는전제와 선림승보전 에수록된사

람이 81명이라는숫자에서나온이야기일뿐, 각범은애초부터몇명으로할까하는생각은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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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림승보전 수록 인물

권1 무주조산본적선사 撫州曹山本寂禪師

권2 소주운문대자운홍명선사 韶州雲門大慈雲弘明禪師

권3 여주풍혈연소선사 汝州風穴延沼禪師 / 여주수산성념선사 汝州首山省念禪師

분주태자선소선사 汾州太子善昭禪師

권4 복주현사사비선사 福州玄沙師備禪師 / 장주나한계침선사 州羅漢桂琛禪師

금릉청량문익선사 金陵淸 文益禪師

권5 담주석상경저선사 潭州石霜慶諸禪師 / 소무용호보문선사 邵武龍湖普聞禪師

균주구봉도건선사 筠州九峰道虔禪師 / 길주화산무은선사 吉州禾山無殷禪師

권6 운거굉각도응선사 雲居宏覺道膺禪師 / 예주낙포원안선사 澧州洛浦元安禪師

권7 천태덕소국사 天台德韶國師 / 균주구봉통현선사 均州九峰通玄禪師

남강운거도제선사 南康雲居道齊禪師 / 서록본선선사 瑞鹿本先禪師

권8 원통연덕선사 圓通緣德禪師 / 남탑광용선사 南塔光湧禪師

동산수초선사 洞山守初禪師 / 남안암엄존자 南安巖嚴尊者

권9 용아거둔선사 龍牙居遯禪師 / 영명지각선사 永明智覺禪師

운거도간선사 雲居道簡禪師

권10 중운지휘선사 重雲智暉禪師 / 서룡유장선사 瑞龍幼璋禪師 / 임양지단선사 林陽志端禪師

쌍봉경흠선사 雙峰竟欽禪師 / 구봉도전선사 九峰道詮禪師 / 구양혜충선사 龜洋慧忠禪師

권11 동산효총선사 洞山曉聰禪師 / 설두중현선사 雪竇重顯禪師 / 천의의회선사 天衣義懷禪師

권12 천복승고선사 薦福承古禪師

권13 복창유선선사 福昌惟善禪師 / 대양경연선사 大陽警延禪師

권14 신정홍인선사 神鼎洪 禪師 / 곡산행숭선사 谷山行崇禪師 / 원조종본선사 圓照宗本禪師

권15 형악곡천선사 衡嶽谷泉禪師 / 법화전거선사 法華全擧禪師

권16 광혜련선사廣慧璉禪師 /취암지선사翠岩芝禪師

권17 부산원선사浮山遠禪師 /투자청선사投子靑禪師 /천녕해선사天 楷禪師

권18 대각련선사大覺璉禪師 /흥화선선사興化銑禪師

권19 여항정선사餘杭政禪師 /서여단선사西余端禪師

권20 어법화화엄륭선사言法華華嚴隆禪師

권21 자명선사慈明禪師

권22 황룡남선사黃龍南禪師 /운봉열선사雲峰悅禪師

권23 황룡실각심선사黃龍實覺心禪師 /늑담진정문선사 潭眞淨文禪師

권24 앙산위선사仰山偉禪師 /동림조각총선사東林照覺總禪師

권25 대위진여선사大 眞如禪師 /운거우선사雲居祐禪師 / 융경한선사隆慶閑禪師

운개지선사雲蓋智禪師

권26 원통눌선사圓通訥禪師 /정인진선사淨因臻禪師 / 법운원통수선사法雲圓通秀禪師 /

연은안선사延恩安禪師

권27 명교숭선사明敎嵩禪師 /장산원선사蔣山元禪師 / 금산달관선사金山達觀禪師

권28 법창우선사法昌遇禪師 /양기회선사楊岐會禪師 /백운단선사白雲端禪師

권29 대통본선사大通本禪師 /보본원선사報本元禪師 / 화산보선사禾山普禪師

운거불인원선사雲居佛印元禪師

권30 보봉영선사寶峰英禪師 /보녕기선사保 璣禪師 / 황룡불수천선사黃龍佛壽淸禪師

속보(續補) 오조연선사五祖演禪師 /운암신선사雲岩新禪師 / 남악석두지암주南嶽石頭志庵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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